
1회용 비닐봉투 가격 50원으로 인상
환경부 , 장바구니 이용률 16%로 저조 … 연간 사용량 150억장 달해

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비닐봉투 값이 6월1일부터 20원에서 50원으로 인상된다.

환경부는 1999년 2월부터 시행해온 일회용 봉투 유상판매제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장 넓이가 1000평 이

상인 전국 286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의 비닐봉투 가격을 5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5월3일 밝혔다.

소비자들이 20원이란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않아 장바구니 이용을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비닐쓰레기를 줄

이자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.

환경부에 따르면, 일회용 봉투 유상판매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장바구니 이용률이 16%로 저

조하고 비닐봉투를 돈으로 구입하는 고객이 50%나 되며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이 연간 150억장에 이르고

있다.

특히, 유상으로 구입한 비닐봉투는 매장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평균 9개

의 비닐봉투가 들어 있다는 최근의 조사결과로 미뤄 대부분 소비자들은 비닐봉투를 그냥 버리고 있다.

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유상 판매하는 비닐봉투의 겉면에 가격과 환불에 대한 안내문구를 표시, 봉투의

경제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닐봉투가 마구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.

백화점 등의 매장에서도 장바구니 사용 고객에 대해 현금 할인과 쿠폰, 마일리지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부

여할 방침이다.

매장들은 아울러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의 유상판매에 따른 판매대금의 사용내역을 홈페이지나 매장 게

시판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판매대금은 전액 환경보전 활동에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환원하기로 했다.

한편,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5월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갤러리아백화점 김정 대표이사(한국백화점협회장)

등 40여개 유통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실천 을 결의하고 선언문을 발표했다.

< Chemical Daily N ews 2002/ 05/ 06>


